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四象醫學에서 본 四柱運氣 體質의 問題點에 對한 冊究

훌훌�*東 �* 金達來 �*

서 론

束武 李濟馬 先生이 東醫짧랜保元을 著述하시어

四象醫學이 끓生한지 �1�0�0 餘年이 흐른 지금 四象體

質論은 漢醫師들의 關 �'�L편에서 이센 -般�A들에게까

지 그 關心의 福이 넓혀지고 있다�. 이와 같은 現狀

이 나타난 理由로서는 첫째�, 束洋思想、과 漢醫學에

대한 -般의 認識이 提高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�, 四

象醫學이 -般사랍들에게 健康法으로 活用될 수 있

는 特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
�1�)

그러나 近來에 四象醫學 �(四象體質論�) 에 대한 關心

이 높아지면서 �i효機能으로 四象醫學에 대한 誤解도

늘고 있으며 �, 그 중 하나가 連氣와 四柱를 利用하여

體質을 보고자 하는 方法인 것이다�. 대처�l 로 이와 같

은 方法論을 利用하는 이들은 明代醫家인 李樞이 그

의 著 “醫學入門”의 先天圖 �l說에서 “學易以後에可以

듬醫’라 한 글귀를 원용하여 周易의 要約精神을 象

數易으로 ￥�I�J用하여 이를 뽑學의 體짧倫과 接木하여

所謂 四柱運氣體質이란 것을 만들어 體質을 判斷한

다고 한다 �. 그들은 體質을 四柱八字�, 生年月 日에다

接合시켜서 무슨 날 무슨 時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

슨 體質이라고 붙여서 四象을 說明하려고 하며 �, 또

한 五運六氣를 따져 生年月 日로 體質을 보려고도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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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�. 그들은 四柱八字의 關係는 엄然의 靈的인 氣運

을 바탕을 두는 것이어서 宿命的인 運命이 누구에게

나 眼與된다고 하며 �, 또 受始日이나 出生日을 따져

서 體質 鍵 �5�;�1�1 을 하연 그날의 運氣에 따라서 그 사람

의 緣뼈의 虛 �i핫이 定해 진다고 主張한다
�2�)

그러나 몇 가지 돼究와 寶例로서 이와 같은 體質

方法論에 問題가 있다고 여겨지니 �, 所謂四柱連氣體

質의 根幹이 되는 四柱推命學의 起源과 發展에 대한

考察을 通하여 며柱推明學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接

近의 方法을 생각해 보고�, 아울러 四柱推命學에 基

廳를 둔 四柱運氣體質의 非論理性을 살펴 �, 이는 四

象醫學에서 提示한 體質의 本質을 앉指시키는 것임

을 報告하는 바이다 �.

늘흩
‘�- 를르

�1�, 體質이란�?

體質이라 함은 各 個 �A이 지니는 精神的 혹은 肉

體的 特徵을 합하여 일걷는 말로 �A間은 形態 뿐만

아니라 體內의 構造와 機能 또는 精神狀態까지 모두

나름대로의 特徵을 지니고 있다�. 이와 같은 差異는

個�A이 지니게된 道 �{웰的인 差異에서 主로 起因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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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보며 또한 發育하는 동안 지내온 環境이 같지 않

은데서 온다고 할 수 있다 �. 따라서 짧質이란 先天的

遺偶因子와 後天的 環境要素에 의하여 形成된 個個

�A이 지니는 類型的 特徵인 것이다
�3�)
이와 같은 類

型的 特徵에 대하여 東 �, 西洋을 莫論하고 꾸준한 빠

究와 歷史性이 있으니 이에 대해 우선 考察하여 보

기로한다 �.
�1�) 東洋醫學에서의 體質論

紀元前 �3世紀 경에 完成된 것으로 推定되는 漢醫

學의 原典 〈黃帝內
�*
와의 ‘通天編’에는 東洋哲챙의

基本原理라 할 수 있는 五行에 立뼈하여 �A間의 體

質을 크게 太陽之 �A�, 少陰之 �A�, 陰陽和平之 �A�, 少陽

之 �A�, 太陰之 �A의 다섯 가지로 區分하고 있다 �.
또한 ‘陰陽�2�5�A 編’ 에는 五行을 바탕으로 크게 木

形之 �A�, 火形之 �A�, 土形之 �A�, 金形之 �A�, 水形之�A의

다섯으로 나누고 이를 細分하여 �2�5 가지의 體質로 分

類한 內容이 있다 �. 그러나 이들 理論은 단지 �A體類

型을 外親와 行動의 特徵만을 위주로 區分하는데 그

치고 있어 폼質的으로 醫學에서 많이 이용되지는 않

았다�. 明나라의 張介혔은 사람에게는 陽觸之 �A과 陰

觸之 �A이 있는데 陽陣之 �A은 陽이 많고 陰이 적은

體質이고 �, 陰職之 �A은 陰이 많고 陽이 적은 體質을

말하는 것으로 이를 藥物을 投與하는데 윈�l容하였

다
�4�)

�2�) 西洋에서의 體質論

피타고라스 學派에 속한 醫師였던 크로톤의 알크

메론 �(�a�l�c�m�a�e�o�n �o�f �c�r�o�t�o�n�) 의 健康論 �, 즉 寒

�(�c�o�l�d�) �, 熱 �(�h�o�t�) �, 像 �(�d�r�y�) �, 펄 �(�w�e�t�) 이라는 對立的

힘 사이의 均衛에 의하여 圍쫓을 說明하는 方式을

形而 �t 學的으로 發展시킨 것이 히포크라테스 �(�B�C

�4�6�0�- �B�C �3�7�7�) 의 �4뽑浪說로 發展되었으며�5�)�,
이를 바

탕으로 �A�.�D�Z 世紀맺 갈렌이 多血質�, 淡 �j十質 �, 몇�淡 �i�t

質 �, �M�� 質의 네 가지로 分類되는 類型體質論을 主

張하였다 �. 그러나 이러한 理論은 짧反의 醫學的 論

爭을 거듭하연서 별다른 進展을 보이지 못하였고�,

�2�0 世紀 初에 이르 러 獨遺의 크 레치메르

�(�k�r�e�t�c�h�m�e�r�) 가 精神 體質홈횡的 觀웰에서 �A間을

�m���, 滿型 �, 消化型 �, 節 �I처型 �, 腦型의 �4 짧質을 設定하고

이들 간의 關係를 精神學的 �f�P�.�I�J 面을 中心으로 뻐究하

였다�. 시가우드 �(�s�i�g�a�u�d�) 는 呼吸型 �, 消化型 �,�J�V�j 肉型 �,

腦型의 �4 짧質을 分類하였고 �, 哲學者인 칸트 �(�k�a 따�)

는 氣質에 대한 ���f 究에서 感性的 짧質과 活性的 않

質로 分類하였는데 感 �i生的 體質은 多血質 �, 쭉醫質에

�l싫하며 �, 活性的 體質은 淡 �i�t 質 �, �*�b�� 質에 해당한다

고 하였다 �. 이 밖에도 狂信型 �(�e�a�r�y�s�o�m�) �, 映長型

�O�e�p�t�o�s�o�m�) �, 맨滿型 �(�p�y�k�n�i�s�c�h�) �, 등으로 분류한 日

本의 大理 �, 血뼈型에 따른 氣質의 特性을 판�{究한 古

川의 理論 등이 있고 �, �1�9�4�0 年 셀던 �(�s�h�e�l�d�o�n�) 은 사

람의 �g릎質은 發生學的으로 各 �g조葉에 聯關된 機能과

發達 與否에 따라 밟�:質이 구분된다는 땀葉起源說을

主張하였다 �. 그리고 �1�9�6�3 년 겔 �(�g�e�l�) 과 쿠부스

�(�c�o�o�b�u�s�) 에 의한 알러지 �4형은 體浪性 혹은 細뼈性

因子의 差異와 反應의 時問的 經過에 基웠훌하여分類

하고있다 �.
이를 볼 때 西洋醫쩔상 體質 理論은 以�t 에 列웰

한 이외에도 몇몇 學者들의 �E자究가 있으나 대부분

古代에는 宇숨要素에 따른 分類를 追究하였고 �, 發展

過程에서 解部組織學的 �, 心身醫學的 �, 免않學的 觀點

등으로 多樣한 提示를 보이고 있으나 �1풋質的으로 흉

病을 管理하는 짧많에 있어서는 精神醫學的 또는 心

理學的 �1배面과 �-�.�f�f�� 의 免훌學的 分野에서 有用되고

있는 정도이다
�6�)

�3�) 李濟馬의 四象뽑學에서의 體質論

며象醫學은 東武 李 �{齊馬 先生이 �1�9世紀 末境 그

의 著 ‘東醫뿔世保元’ 과 ‘格혔훌’를 써서 �A間의 體

質的인 類型을 太陽 �A�, 太陰 �A�, 少陽 �A�, 少陰 �A으로

區分하고 各 體質의 生理와 病理 �, �i읍標 �, 그리고 寶

生을 �j�i�J�f 究함으로써 만들어낸 새롭고 獨創的인 �g훌質
醫웰이다 �.

�a 存의 醫學이 黃帝內經과 周易을 中心으로한 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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老學派의 系統을 잇고 있는데 비해 四象醫學은 實學

의 �f찮頭로 發展하기 始作한 改新 �f홈學에 土훌를 둔

�A間 中心의 哲짱이자 뽑學이다 �. 그는 體質을 分流

할 때 사람의 어느 一部分만을 觀察하는데 그치지

않고 �,�A 間의 精神과 肉體 �, 言行과 性格 �, 體型 등에

이르기까지 心身 兩面에 있어서 多角度로 돼究하여 �,

單純한 醫學을 뛰어넘어 하나의 �A問學으로 完成하

였다
�7�)
漢方醫學에는 證治標法과 體質治濟法이라는

두 가지 治標方法이 있다�. �1�8�9�4 년 李펙馬가 四象體

質 理論을 提示하기 以前에는 大部分 꿇治擔法이 主

宗을 이루어왔고 �, 體質이란 熾念은 어렴풋하고 모호

한 狀態로 짱끓굶되는정도였다�.
李 �i齊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四象 �A을 定하고 이들

의 生理 �, 病理�, 治擔 �, 藥理의 特徵을 說明함으로써

비로소 體質醫學은 本格的으로 發展할 수 있는 길이

열리게 되었다 �.
證治醫學은 �A間을 受動的인 位置에 놓아 �A間은

周圍環境에 影響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‘먹이重 �m함�1

는데 비해 �, 그 �A間이 갖는 特性이 輕視된다 �. 이에
비해 며象醫學은 �A間이란 자기 스스로 엽律的으로

자신의 몽을 조절할 수 있는 存在인데 個個 �A의 心

身이 가지고 있는 特性에 따라 병이 생길 수 있다고

보아 �-�, 次的인 것을 �A間 자신에게 둔다 �. 이와 같

은 쁘이 四象醫學의 特徵인 것이다
�8�)

�Z 四柱 �(推命學�, 算命學 �) �0�1 란�?

�1�) 四柱 推命學의 起源과 發展

그 옛날 �A類의 生慶力이 제대로 發達하지 못하였

고 認識의 水準도 매우 낮을 때 당然에서 일어나는

懶‘한 現狀과 살아가연서 겪는 苦難과 幸運 그리고

자신의 運命의 길고 짧음에 대해 제대로 解析할 方

法이 없었다�. 이 때문에 사람들 가슴속에서는 어떤

생각이 떠오르기 始作하였으니 저 하늘에는 우리가

뻗否할 수 없는 懶‘한 힘이 있어서 그것이 世 �t 의
모든 事物들을 支配하고 �A間의 모든 思想까지도 支

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�. 아

이러한 생각은 古代國家가 形成되고 文字가 發明

된 뒤
‘天’으로 表示되는 저 하늘이 사람의 運命을

決定한다는 天命觀으로 發展되었으니 이것을 運命論

이라고 한다�.
天命論은 先進웰者들의 일대 鼓吹를 통해 위로는

支휩랴됐양에서부터아래로는 -般 平民들에 이르기까

지 命을 信奉하는 零圍氣가 -時에 매우 盛行하였

다�. 일찍이 股나라 時代에 迷信을 떠받드는 通治者

들은 이미 매번 어떤 일을 送行할 적마다 먼저 하늘

의 뜻이 어떠한가 �, 吉한가 �l꾀한가를 먼저 러쳐보았

다�. 뒤에 �A間과 딩然이 相應한다는 廳念의 影響으

로 사람들은 더더욱 普遍的으로 모든 天下萬物의 運

命과 �A間의 運命은 모두 天時 또는 星象과 關係가

있다고 認識하였다 �1이

사람들의 據얘�I�J術에 대한 몇求와 興味가 날이갈수

록 높아지고 커지면서 �, 이런 原始的인 古 �h 이나 古

星術은 이미 사람들의 -生의 吉엔빼福과 富貴 좀天

를 據없�I�J해 보려는 크나큰 要求를 充足시키기에는 너

무나 不足하였다 �. 이 런 背景에서 사람들의 -生 동

안 걸어갈 길을 能히 據測할 수 있고 또 過去와 未

來의 世界를 網짧할 수 있음을 標樣하는 算命術이

그 행�:圍氣를 타고 登場하였다 �. 이와같은 歷史的 必

然性을 가지고 태어난 算命챙의 理論的 根據는 陰陽

五行學說이었으니 先奏兩漢 時代 이래 哲學家들은

天地間의 모든 事物의 發生.發展그리고 變化는 모

두 陰陽의 對立과 均衝이고 木.火.土.金.水 五行의

相生과 相힘 作用에 의한 結果로 보았고 �, 天地間의

萬物의 發生과 發展 그리고 그 變化가 陰陽五行과

關聯이 있다면 하나의 �I�J 추숨인 사람도그가 타고난

連命을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며�, 그렇다면 그
一

生의 發展過程을 �f쳤 �i�P�'�I�J 할 수 있다고 보았다
�1�1�)

算命術 起源의 분명한 時點을 따지고 보연 대개

兩漢에서 始作된 것으로 보며�, 文字上에 反映된 것

으로는 주로 白虎通意와 王充의 論衛 동의 著作 속

에 들어 있다 �. 王充은 “사람이命을 받음은 부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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生命을 불어넣어 줄 때 이미 吉�l씨이 決定된다”는 命

學思想、을 더욱 具體的으로 펼치니 이런 學說은 �!�¥�n 읍

된 날을 推算하여 솜비을 論하는
‘

�n�� 元法’에 基짧的

理論根據를 �M�,供하였고 後代 며柱學에도 도움을 주

었다 �.
그後 東漢 이후 鍵픔南北朝 時代를 거쳐 뜰나라

짧洪의 ‘抱朴子內篇’辯文에서 引用한 ‘玉옳�%및’에

따르면 �, 사람들이 -生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는 吉

비이 父母가 雄振하자마자 決定되는 原因은 그날 만

나는 하늘의 별자리와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�.
그後 �f종鏡의 손소가 緣命을 推算하고 �P웹 �g�L景이

‘三命�t쨌양 을 쓴 以後에도 算命의 方法은 매우 租雜

하고 單純하였다 �. 그러나 三國 鏡쯤 南北朝 時代의

算命家들의 共머�f훗索을 거쳐 홉나라에 이르러 일대

發展이 있고 質的 飛짧이 일어나니 그 原因은 陰陽

五行과 한 사람의 出生 年 �, 月 �, 日 �, 時를 좀더 짧密

히 結合하여 -生의 좋고 나쁨을 推斷하는 學說。�l
댐나라 時代에 方法」二의짧認을 얻었기 때문이다�.
아울로 束西文化의 交流로 印度와 西域의 퍼星術이

連이어 들어와 혔-命術의發展을 �f물進시켰다 �. 함나라
에서 算命術이 급속히 發展하고 正式的으로 體系를

確立하는 過程에서 核�.�'�L 、的인 사람은 李虛中 �, 一行스

님�, 홍道종 등이다 �. 그 중 李虛中은 평소 陰陽五行

을 精密히 뻐究하여 한 사람의 出生 �, 年�, 月 �, 日의

天下地支를 가지고 一生의 꼼비뼈福 �, 食隆짧天를 잘

推定하였다고 한다�. 이와 같은 李虛中의 方法은 吳

代末 宋草의 �A物인 徐子平에 와서 한걸음 더 發展

하였으니 徐子平은 年 �, 月 �, 日 을 推까 �:하는 方法을

더욱 發展시켜 年 �, 月 �, 日 �, 時를 同時에 따져보는
‘四柱’의 方法을 만들었으니 徐子平 以後 算命術의

地位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�. 方法�t 徐子平이 創

立한 ‘며柱法’은 宋代에서 비롯되어 天下에서 널리

流行하기 始作하였으니 그 당시에는 算命하는 일은

命理家들이 아니라 �f需學에 융앙변한사람들이 擔當하

였으며 그들 大多數가 命理에 通達하였다 �.

宋을 거쳐 元나라 時쐐에는 命理쩔의 큰 發展을

보지 못하다가 明나라에 들어 와 화明術의 流行은 最

高漸에 달하였고 �, 明初의 重댄 兪딘의 손에서 나온
‘

�t펴天삶原注’ 가 有名하며 萬育흠의 ‘三命會通’이 또

한 有名하다 �. �i휩代에 이르러서 는 第 �i변훨�[ ￥닮�j 등이

有名하다 �1�1�)

�2�) 四柱推命쩔의 �f홈造的 �� 眉과 올바른 理解論

�1�) 에서 며柱推命쩔의 起源과 發展에 대해 大略的

으로 살펴보았다 �. 이를 通해 볼때 띠柱推命學은 하

나의 定해진 틀에 의한 純對훤理의 體系가 아닌 時

間의 흐름 속에서 시범의 認誠體系가 훌理라는 외투

를 歷史的 社歸낌으로 서서히 걸치면서 發展되온 것

임을 보았다 �. 즉 四柱推命장
�*
은 一種의 時↑빼 文化

�f없�k으로 數千年 間의 歷史의 긴 흐름 속에서 수많

은 �A�f�$�.�, 的 뤘素와 支햄많양級의意 �!품�l的인 �N�� 훌道德倫

理觀이 反映되었으며 �, 무수한 命理家들의 各者의 主

觀 �£�t�� 인 見解까지 뒤섞여 있는 것이다 �.
또한 이와 같은 四柱推命쌓은 어쩔 수 없는 그 나

름대로의 限界를 가지고 있으니 첫째 �, 四柱推命땅은

節氣를 基準으로 하는데 節氣라 함은
�*
쪼度와 繹度에

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나 空間的 與件을 考 �r�&하지 않

고 時問性만을 가지고 論했으며 둘째 �, 四柱推命짧에

선 千支를 가지고 年月 �H時를 기록해 나가는 千支紀

法을 使用하는데 千支紀法은 太陽層과 太陰뺨을 �j昆

合해 쓰므로 基準 �t 의 問짧가 있으며 �, 過去 中國의

各 王朝의 서울을 基準으로 하는 節氣는 서로 같을

수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考慮가 없음이다
�1�2�)

四柱推命學이 가지고 있는 이와같은 �� 眉에 대해

宋나라 費흉은 費흉과 莊練의 말을 이용하여 며柱命

學을 어떻게 볼것인가의 對答을 대신한다 �. 費흉은
“梁찢漫펀에서 “만약사람들이 태어난 時間이 같지

않으려면 어떤 한 時辰에는 한 사람만 태어나야 되

니 하루에 열두 명의 사람만이 있다�. 한 해로 따지

면 �4千 �3百 �2�8�7�)�- 지 類型의 사람이 있게 된다 �. 하나의

�6�0 甲子로 따져 봐야 경우 �2�5 萬 �9千 �2百가지 類型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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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있을 뿐이다 �. 이제 하나의 큰 도시라고 해도

그 戶口數가 數十萬이 되는데 하물며 天下의 全體를

본다면 王公 大 �A에서 -般 �I�f�f�. ‘民에 이르기까지 어찌

數十 憶이 되지 않겠는가 �? 비록 數理에 밝은 사람이

라 해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태어난

時間과 같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�. 그 가운데

王公 大 �A이 태어났을 때 -般 無民 가운데에서도

같은 時間에 태어난 사람이 반드시 있을텐데 어찌

좁貴쓸購이 서로 다른가�?�" 라고 하였으며 �, 宋나라의

莊繹은 “鎬
�R�l�J
編” 卷上에서 “띠柱推命學은 깊이 빠질

만한 것이 못되고 오직 자신을 바르게 하고 道를 닦

아 나가는 것만이 依支할 만하다”고 하였다 �1�3�)

�3�. 運氣學說이란�?
東洋醫學에서 일걷는 述氣學說은 엄然界의 天時氣

候의 變化 및 天時氣候의 變化가 宇市의 �l훨物 특히

�A體에 미치는 影響을 解析하는 古代의 論理方法이

며 �, 陰陽五行을 核心으로 하고�, 天 �A相應이라는 全

짧廠念의 基盤위에 뽕立된 理論。�l 다 �. �)훨氣을 東洋醫

學에 適用하게 된 것은 古 �A이 �A間과 당然界 사이

의 關係가 매우 密‘接하여�,�A 問의 모든 生活이 반드

시 엄然의 變化와 서로 適應되는 것으로 認識하였기

때문이다 �. 고로 古�A은 ↑륜常�A뽑�:와 自然의 萬物을

比較해서 論하였다 �.
運氣學說의 內容은 天 �.�A�. 地의 三者의 結合을 論

述한 것으로 醫學에서 運氣學說을 따�{究하는 것은 주

료 天時 �. 氣候의 變化規律을 把握하여 �, 그것으로 六

찮째현에 屬하는 훗 �,뿔、을 �g짧發하는 要因을 빠究하기

위한 텀的이며 �, 同時에 每年 또는 各 季節의 氣候變

化와 發病狀況을 觀察하여 ���0�,
�1�1�7斷과 治爾의 參考로

삼기 쩔함이다�. 그 理論의 核心을 理解하기 월해선

陰陽五行設의 相生 相뺀의 原理를 把握해야 하며 그

代表符號인 十千 �. 十二支에 對한 運用方法을 알아야

한다�.
運氣學에선 五運의 變化든 六氣의 變化든 모두 �A

體의 흉病을 흉‘起시킬수 있다고 보며 �, 但 氣候變化

와 훗病의 郞�l係에서 考察하면 �, 그 基本規律은 -致
하며 �, 이는 所調 �A身小天地의 思想、에根據한 理論

인 것이다 �. 요컨데 횟病의 다른 �I잃性 및 사람의 �I�U�I�:

質의 差異에서 發病하는 磁器 및 그 提狀에는 각기

差異가 있는 것이다 �. 예컨데 丁王年은 共히 木運에

�I협해 있다 �. 丁은 木運 不足이고 王은 木連太過이다 �.
木이 不足하면 �;操氣가 流行하고 �, 木이 太過하면 風

氣가 流行한다 �. 이로 因해 �A體의 發病에 影響을 미

치는 性質도 不同하다고 본다 �.
이와 같은 運氣學說은 氣候變化와 �A間發病의 關

係에 資料를 提供하여 없�b�l�:未의 辦證을 把握하게 하고

辯證의 正確한 體系에서 웠￥證結果에 合폈시켜 正確

한 方法으로 處方을 構成하게 하며 이를 통해 훗病

을 治擁케 하는 횟病治標의 한 方法인 것이다
�1�4�)

�4 운기체질이란 �?

所謂 述氣體質에선 본론 �3에서 서술된 運氣學의

基鍵위에서 內經과 東醫寶짧의 一部內容을 引用하여

�A間은 入�%될 때부터 어느 程度 體質的 소인이 定

하여 지고 母體에서 成長 發育하여 出生까지의 週期

에 따라서 또한 出生素質的 소인이 定해진다고 본

다 �. 前者를 入�%體質이라 하고 後者를 出生體質이라

하여 이러한 入�%와 出生에 關係되는 뿜.質을決定하

는 要因으로는 出生 年 �, 月 �, 日을 運氣에 의하여 出

生 때의 짧質을 알아내고 -定한 原理에 의해 演繹

하여 入始時의 體質을 알아내 이와 같은 出生體質과

入 �%體質을 合하여 運氣體質이라 한다�. 이와 같은

連氣體質에 對한 돼究는 中國보다 우리 짧國에서 활

발한 듯하며 �, 그 代表的 著書는 朝蘇朝 英朝 때의

尹美 先生이 저술하였다는 ‘草짤‘끊’로 이는 週氣體

質論者들의 經뽑가 되고 있는 것이다
�1�5�)

運氣體質論者을 主張하는 이들은 그 方法�t 의 많

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�, 그 代表的 方法論의

하나를 보자연 위에서도 말한 소위 入뾰體質과 出生

體質로서 ‘뽕、者를보는 法이 있다�. 그 具體的인 例를

살펴보고 �, 本 �A이 調흉한 합際 出生한 날과 풍뾰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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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이론의 虛構性을 살펴보기로

하겠다 �.
�1�) 運氣體質의 �f�t�I 떻的 迎用 例

�: 體質 求하는 方法

�A間의 出生 年月 日로서 出生 當時의 體質的 所因

을 把握하여 入貼當時의 體質을 演繹推算하는 方法

으로 이를 求하기 위해서는

�(�1�) 出生時의 主運 主氣 및 客連 客氣

�(�2�) 入�%時의 主週 主氣 및 客運 客氣 를 求한다 �.

예 �) �1�9�8�5 年 �8 月 �1�5 日 午時生의 運氣體質 �(ζ표年

며 �I�X�: 日 午時生 �)

�(�1�) 出生日 主運王氣 �: 土連 土氣 土土 藏뼈體質

客運客氣 �: 木運 火氣 木火 磁뼈짧質

�: ι표年이므로 不及之年 �(陽氣 不及之年 �: 韓뼈不

及�)

”入�%日의 計算

出生日로부터 略 �1�0 個月 以前으로 거슬러가서 天

千의 合 �, 地支의 合이 되는 日辰을 찾는다 �. 위의 例

로 보자연 �1�9�8�5 年 �8 月 �1�5 日 午時生이므로 ι표年

困 �I�X�: 日 午時生이다 �. 生日 辰은 며成이므로 아래 �(圖表
�1�) 에 의하여 困成日生은 �2�9�6 日이라 했으므로 略

�1�0�0 個月全 辛때 日을 찾아보면 �1�9�8�4 年 �(甲子年 �) �1�0 月

�2�4 日 未時 �(包 �%時도 生時의 地支六合으로 定한다 �.�)

가 入뾰日이 되는 것이다 �. 따라서 入�%日의 主運主

氣는 金運 金氣 �, 홈運客氣는 木連 火氣가 된다�.
�(�2�) 入貼日

入�%日 主運主氣 �: 金連 金氣 金金 鷹뼈體 �'�B�l

客運客氣 �: 木運 火氣 木火 隨뼈體質

�: 甲子年이므로 太過之年 �(陽氣 太過之年 �: 職뼈太

過�)

�(도표 �1�) 뼈始 �

生日의 日辰으로서 固定

子午日生 �: �2�7�6�B

표未日生 �: �2�6�6 日

寅申日生 �: �2�5�6 日

���n 西日生 �: �3�0�6 日 �, �2�4�6 日

辰 �J�:�X�: 日生 �: �2�9�6 日

�E�.�$�: 日生 �: �2�8�6 日

千合 �: 甲己合化土 �, ζ康合化金�, 困辛合化木�, 丁
王合化木 �,�I�X�: 쫓合化火
地合 �: 子표合土 �, 寅갖合木 �, ���n�J�:�X�: 合火 �, 辰쩔合金 �,

�E 申合水 �, 午未合太陽太陰

運氣體質에서는 이와 같은 方法으로서 出生日과

入�%日 의 �i휠氣�.�m質을 求하여 陣뼈의 虛賞을 判斷하

니 위의 例로서 말할 것 같으면 土土라는 主運主氣
�(出生�) 과 金金이라는 主運主氣 �(入 �!�I�t�) 를 바탕으로 하

여 木火라는 外形的 모습 �(出生 흉運客氣 �) 을 하여 木

火라는 性과 質을 �(入�% 客運客氣�) 가지고 태어난 體

質로 보는 것이다�.
以上과 같은 運氣體質은 木火土金水의 다섯 體質

로 나누어지고 다시 그 각기를 細分化하여 했§하연
�5�0部類로 나눌 수 있으니�,

木木 �(木火 �, 木土 �, 木金 �, 木水�) 職뼈 太過 �(不及�) 의

열가지

火木 �(火火 �, 火土 �, 火金 �, 火水�) 鷹服 太過 �(不及�) 의

열가지

土木 �(土火 �, 土金 �, 土土 �, 土水�) 鷹뼈 太過 �(不及�) 의

열가지

金木 �(金火 �, 金金 �, 金金 �, 金水�) 觸服 太過 �(不及�) 의

열가지

水木 �(水火 �, 水土 �, 水金 �, 水水�) 隨뼈 太過 �(不及�) 의

열가지로 分類되며 �, 이는 결국

가�, 同五行의 木木 �, 火火 �, 金金 �, 水水의 太過 不

及의 �1�0 종류

나�, 相헨으로서의 木土 �, 火金 �, 土水�, 金木 �, 水火

의 太過 不及의 �2�0 종류

다�, 相生으로서의 木火 �, 火土 �, 土金 �, 金水�, 水木
의 太過 不及의 �2�0 종류가 된다�.
이를 隨服의 虛폈로 본다연 다음과 같다 �.
�1�) 同五行인 경우 서로 同一한 關係이므로 相反

例�) 土土鷹뼈 太過인 경우 表훌 關係에 의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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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: 鷹인 牌 �- 太過 �, 뼈인 몹 �- 不及 �(牌實 몹虛�)

�2�) 相헨인 경우 서로 핸하는 關係이므로 相同

例 �) 木土嚴뼈 太過

�: 騙인 府 �- 太過 �, 服인 몹 �- 太過 �(�l�J�f 첼 몹實�)

�3�) 相生인 경우 서로 生하는 關係이므로 相反

例 �) 木火鷹뼈 不及

�: 職인 퓨 -不及 �, 뼈인小陽 -太過 �(府虛小陽�-

寶�)

이와같이 職뼈의 虛實이 區分된 後 이를 ���� 斷에

利用하여 針갖治據와 漢藥物의 處方을 構成하는데

使用한다 �.
�2�) 理論�t 의 入 �%日 數와 實 ���M�E 振期間과 比較

四柱를 �f�l�J 用하여 人貼日을 算出하여 運氣體質을

구하는데 있어 �� ι、。 �l 되는 것은 �(圖表 �1�) 에 볼 수

있는 入뾰日數에 다르는 것이다 �. 入뾰라 함은 짧振

이 됐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班振에 대한 定

意를 살펴보기로 한다�.
現代醫學에 있어 �M�E婚成立에 關하여서는 여러 가

지 說이 있으니 가�, 精子와 耶子가 처음으로 接했을

때 나�, 精子와 떠子의 梁色體가 結合했을때 다�, 受

精떠이 最初의 細�6월分쳤을 始作했을때 라 �, 受精때이

子宮內體에 커를
�"�*
했을때 마 �. �n 읍兒의 心職鼓動이 始作

했을때 등의 說이다 �. 그러나 大體的으로는 受精째에

선 雄振의 段階를 種子之道라 하여 -日擇地 二日

養種 �, 三日顆흉 �, 며日投虛라 하였으니 이는 排째 �,

射精 �, 受精�, 훨
�"�*
의 段階와 同-하다 �. 이를 通해 볼

때 入뼈日이라 함은 大體的으로 受精과 휩많 즉 乘

時와 投虛의 段階로 볼 수 있다
�1�7�)

正常分檢의 경우에 있어서는 入船일을 求한다는

것은 -般的으로 �I훌母의 記憶力에 依存할 수 밖에

없으므로 그 표 �b離을 기하기는 어렵다 �. 東洋學에

있어서는 現챔뺑의 도움으로 超륨波 檢흉方法을

통해 �8읍盤의 크기 및 두께 등을 測定하여 大略的인

入�%日을 求할 수 있으나 이 또한 誤差가 있을 수

있다 �. 따라서 正確한 入�%日 을 알 수 있는 方法으로

는 �A工受精의 方法이 가장 有用하다 �. �A�I 受精에는

크게 試驗管에서 풍精을 시켜 塵母의 子宮에 훌
�"�*
시

키는 方法과 排쩌日을 調흉하여 精子를 집어넣어 體

內에서 훌
�"�*
시키는 方法이 있으나 大짧的으로 前者

가 ￥�I�J用된다�.
이 方法을 理容하면 正確한 入服日을 알 수 있으

며 이 方法을 통해 빠帳을 거쳐 出塵한 新生兒 �2�0��

의 �P�f�f 振 �H數를 �t�)�: 出하여 運氣體質을 求하는데 使用

되는 �(圖表 �1�) 과의 差異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�. 圖表
�2�) 는 延世大學校 原 ���'�I ‘ �| 基협病院 塵빼 �A科 不雄클리

닉의 �t�h�b 助를 얻어 作成된 것으로 이 圖表에서 理論

上 日數와 합際日數를 比較해 보면 많은 差異가 있

음을 알 수 있다�. 實際日數가 두 項텀으로 構成되어

있는 것은 試驗管 아이의 境遇는 體外풍精을 통해

子宮에 훌
�"�*
된 경우이므로 正常的인 �M�E振의 경우로

假定한다연 大略 �2週日 정도의 기간을 考慮해야 하

므로 이를 더한 項目이 괄호 안의 日數가 되는 것이

다 �. 圖表 �2�) 를 보면 �n�s�v�d�( 표常分廳�) 보다 �s�v�d �(�1몽進製

分檢 �) 나 �c�/�s�( 帝王切開 �) 가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

�A�I 受精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多�%兒의 確率이

높으므로 塵母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 �f足進分 �t똥이나

帝王切開術이 많이 施行되기 때문이다 �.
或者는 이를 두고 �A工的으로 造作된 入뾰日과 帝

王切開로 出生한 新生兒의 出生日을 가지고 圖表 �1�)

과 比較함은 횟當치 않다고 할 지 모르나 며柱에선

帝王切開로 出훌한 것도 宿命으로 본다고 하니 이런

反論 또한 意味가 없다고 하겠다 �.

�- �1�2�3 �-



�I�f�V�fyûi
eå (受精日+2日)
出生日(陰層) 닫IL�앓土 日 數 i깔際 티 數 l훌-出類맺 參 考

入뾰 �B (陰層)

�9�2�. �2�. �1�1 표己 �9�2�.�1�0�.�2�0 甲午 �2�7�6 �2�4�6 �(�2�6�0�) �t�w�i�n �(�f�, �m�)

�2 �9�1�. �4�.�1�2 ζ未 �9�2�.�1�.�1�9 �I�X�:•° �2�9�6 �2�7�4�(�2�8�8�) �c�p�d �c�i�s �f �(�3�. �9�k�g�)

�3 �9�1�. �4�. �1�2 ζ末 �9�1�. �1�. �1�9 �I�X�:•° �2�9�6 �2�7�4�(�2�8�8�) �n�s�v�d �f �(�3�. �6�k�g�)

�4 �9�1�. �4�. �2�0 ÊÓ�9�n �9�2�. �1�. �2�3 王申 �2�5�6 �2�6�9 �(�2�8�3�) �c�p�d �c�i�s �f �(�3�. �5�k�g�)

�5 �9�1�. �8�. �2�1 햄 �9�2�. �3�. �3�0 �I�X�:[Å �2�5�6 �2�1�1 �(�2�2�5�) �t�r�i�p�l�e �c�i�s �m�(�1�. �5�4�1�, �1�. �9�0�)

�f �(�1�. �7�3�k�g�)

�6 �9�1�. �1�0�.�2�4 ÊÓ�9�n �9�2�.�5�.�8 ζ깨 �3�0�6�. �2�4�6 �2�4�5 �(�2�5�9�) �s�v�d �t�W�I�n

�7 �9�2�.�4�.�7 �l�,‰• �9�2�. �1�2�.�2�1 甲午 �2�7�6 �2�5�0 �(�2�6�4�) �p�. �p �c�i�s �f �(�2�. �7�k�g�)

�8 �9�2�. �5�. �1�1 �I�X�:SH �9�3�. �1�. �1�3 內辰 �2�9�6 �2�3�0 �(�2�4�4�) �t�w�i�n �c�i�s �m �(�2�.�9�3�.�2�. �2�k�g�)

�9 �9�2�.�5�.�2�4 辛未 �9�3�. �1�. �2�7 맛午 �2�7�6 �2�4�0 �(�2�5�4�) �c�p�d �c�i�s �m �(�3�.�5�k�g�)

�1�0 �9�2�.�6�.�1 丁표 �9�3�.�3�.�6 �I�X�:u3 �2�5�6 �2�7�2 �(�2�8�6�) �f �(�2�. �6�k�g�)

�1�1 �9�2�.�7�. �1�9 困子 �9�3�.�4�.�1 王寅 �2�5�6 �2�8�1 �(�2�9�5�) �m �(�2�6�5�.�2�. �7�5�k�g�)

�1�2 �9�2�.�8�.�4 ]ñ�9�n �9�3�.�3�.�1�2 由�田l �2�5�6 �2�4�3 �(�2�5�7�) �n�s�v�d �m �(�3�. �6�k�g�)

�1�3 �9�2�.�8�.�9 甲申 �9�3�.�4�.�8 己西 �3�0�6�, �2�4�6 �2�4�5 �(�2�5�9�) �f�d �c�i�s �m �(�2�.�6�k�g�)

�1�4 �9�2�.�8�.�1�5 康寅 �9�3�.�3�.�1�2 쫓E �2�8�6 �2�3�5 �(�2�4�9�) �n�s�v�d �m �(�3�. �6�k�g�)

�1�5 �9�2�.�8�.�1�7 王辰 �9�3�.�4�.�1�7 �I�X�:SH �2�7�6 �2�8�9 �(�2�9�3�) �t�r�i�p�l�e �c�i�s �m �(�1�.�5�8�k�g�)

�f �0�.�7�, �1�. �1�k�g�)

�1�6 �9�2�. �1�1�. �1 甲辰 �9�3�.�5�.�1�2 찾未 �2�6�6 �2�2�0 �(�2�3�4�) �n�s�v�d �f �(�3�. �9�k�g�)

�1�7 �9�2�. �1�1�. �2�3 며寅 �9�3�.�7�.�2�3 찾E �2�8�6 �2�6�7 �(�2�8�1�) �n�s�v�d �f �(�3�. �7�k�g�)

�1�8 �9�3�.�2�.�2�3 ι未 �9�3�.�9�.�2�9 丁西 �3�0�6�.�2�4�6 �2�3�8 �(�2�5�2�) �c�p�d�c�l�s �f �(�3�. �O�k�g�)

�1�9 �9�5�.�5�.�2�7 뺨 �9�3�.�2�.�2�0 ζ표 �2�6�6 �2�3�9 �(�2�5�3�) �n�s�v�d �m �(�3�.�9�k�g�)

�2�0 �9�2�.�7�.�1�9 ζ표 �9�3�.�3�.�2�3 표ζ �2�6�6 �2�4�3 �(�2�5�7�) �s�v�d �m �(�3�.�8�k�g�)

�(圖表 �2�)

�.�c�p�d �: 아두골반불균형 �.�n�s�v�d �.
정상분만

�.�s�v�d �.
촉진제 분만 �.�r�p �: 두번째 분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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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론

�1�. 四柱推命學은 生命의 퍼輪�E를 數理法 �H�I�] 이라는

操 �f�'�f�B�g 鷹念을 通해 論理的으로 把握하려 하나 이는

�A間의 做慢에 지나지 않으며 �, 四柱推命學은 하나의

文化現狀으로 理解해야지 이를 醫學에 接木시켜 恐

意的으로 解析하는 것은 잘못이다�.
�2�. 四柱推命學의 바탕이 되는 天주地支는 時空間

性과 歷史性의 基準 �,맥을 喪失하였고 따라서 이를 利

用하여 �A間의 뿜�:質을 判斷한다는 運氣體質 또한 李

濟馬 先生으로부터 鴻失된 �1�m質醫學의 이름을 짧用

한 疑科學 또는 疑醫學의 훌밴홉에들 뿐이다�.
�3�. 運氣體質에 있어 所謂 先天體質이라고 하는 入

뻐體質의 塵出은 重要하며 이를 算出하는데 使用되

는 入貼日數에 대해 寶際 調흉를 통해 볼 때 잘못된

것임을 알 수 있었고 �, 따라서 이를 利用하여 入�%體

質을 求하는 것 또한 잘못임을 알 수 있었다�.
�4�. 受�%日이나 出生日에 의해 體質이 決定된다는

連슛�L뽑的 方法은 體質이 父母로부터 遺�f뿔된다는 하

나의 因子에 대한 考慮가 없음으로 잘못된 것이다 �.
�5�. 漢醫學의 發展을 위해서는 多樣한 思考와 方法

論이 存在해야 하며 이를 深化시키는 것은 現代를

살아가는 우리 漢醫學徒의 實體的 課題이다 �. 그러나
漢醫學이 科챙 �(또는 醫學 �) 으로서의 第極的 義務인

常識을 �� 否하여 疑科學 �(疑醫짧�) 의 分野에 �j뤘흉한다

면 이는 不知不識間에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

이끄는 誤끓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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